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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전후의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주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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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교수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해지면서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게시글 중 ‘비대면 심리상담’ 키워드를

포함한 글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비대면 심리상담과 관련된 대중의 관심 주제

를 조사하고 COVID-19 발생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첫 확

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확산 전(T1)과 후(T2)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동시출현 단어 분석,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1의 자료에서 정신건

강케어 분야에 대한 전망,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심리의 이해, 개인의 심리적 문제라는 3가지 주

제가 도출되었다. 한편 T2의 자료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원 및 제공, 아동의 행동과 발달

관련 심리서비스,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 심리적 문제의 경험,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라는 5가지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COVID-19

이후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막연한 관심 및 기대가 실제 서비스의 제공과 경험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과 관련된 비대면 심리서비스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

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심리서비스에 대한 정신건강 영역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과 고려

할 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연구 결과의 시사점,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비대면 심리상담, 원격의료, 텍스트 마이닝,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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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Coronavirus disease, COVID-19)

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의 일상생활

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직장과 학교

에서는 화상회의나 재택 근무, 원격 수업을 최대

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대인관계 또한 언택트

(untact)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등 삶의 영역 전반

에서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new normal)이 자

리 잡게 되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

럼 소속에 대한 욕구(need to belong)는 인간의

기본 동기로, 인간은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기 위한 동기를 바탕으로 살아간다

(Baumeister & Leary, 1995). COVID-19의 확산

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의 활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

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인간의 본능과 대조를

이루며, 이는 결국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Shah, Mohammad, Qureshi, Abbas,

& Aleem, 2021). COVID-19를 멘탈데믹

(mentaldemic)이라고도 부르는 데에는 의료적 차

원의 감염병을 넘어 심리 및 정신건강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에서 2021년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울 평균점수는 2018년의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5.7점이었고, 우울 위험군

역시 약 6배 증가한 22.8%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심리적 어

려움은 의료 장면에서 채팅과 전화, 인터넷,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 원격회의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을 활용하는 원격의료(telehealth)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정신건강 서비스 장면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비

대면 방식으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하였

다. 원격 심리치료(tele-psychotherapy)란, 치료사

가 내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매체를 통해 제

공되는 심리치료 방식을 말한다(최설, 김미리혜,

202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가상현

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치료 장면에 구현시키

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원격 심리치료가 주목받고

있던 차에, COVID-19라는 재난상황은 이들의 도

입을 더욱 가속화한 것이다.

COVID-19 이전에는 대부분의 정신건강 서비스

가 대면으로 제공되었으나 자발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치료 장면을 찾기에는 시공간

의 제약과 같은 물리적인 장벽 뿐만 아니라 낙인

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장벽이 있었다(이

아라, 이은설, 박수원, 2021). 반면 비대면으로 이

루어지는 정신건강 서비스는 익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낙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Ralston, Andrews, & Hope, 2019). 이러한 장점

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의해 최소한

의 대면 만남이 권장되는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심리상담 및 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자연스

럽게 증가하였다.

원격의료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초기

우려와 달리, 여러 연구를 통해 원격의료 역시 대

면 서비스와 견줄 만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 심리치료, 화상회의 플랫

폼을 사용한 심리치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

공된 원격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검토한 여러 리

뷰를 통해 우울장애, 불안장애, PTSD를 포함한

일반적인 정신질환 전반에 걸쳐 대면 치료와 견

줄 만한 임상적 개선과 증상 감소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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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son, Carlbring, Titov, & Lindefors, 2019;

Fernández-Álvarez & Fernández-Álvarez, 2021;

Poletti et al., 2021). 국내에서도 이들이 불안과

우울 등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면서(최설, 김미

리혜, 2021) 이제는 원격 심리치료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일례로

비대면 심리상담 플랫폼인 ‘트로스트’와 ‘마인드

카페’ 등은 모바일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데, COVID-19 이후 해당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

심리상담이 대중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대면 심리 서비스의 효과 검증과 더불어 빠

른 속도의 기술 발전은 COVID-19 팬데믹이 지나

가더라도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다양한 기

술을 통해 제공되는 심리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Figueroa &

Auilera, 2020; Inchausti, MacBeth, Hasson-

Ohayon, & Dimaggio, 2020). 이에 따라

COVID-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비대면 심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중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대중의 욕구와 인

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제한적인 사회적 연결망보

다는 온라인 상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와 주고받는 정보의 공유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의 주제와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특정 대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아라

등, 2021). 또한 상담과 관련된 후기를 읽는 것 자

체만으로도 상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신예지, 김계현, 2016) 온라인 상에

자유롭게 게시된 비대면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후기와 궁금증, 그리고 대중이 공유하는 지식 등

이 이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접근성, 도움 추구

행동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

석해 봄으로써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대중의

관심 양상 및 인식을 알아보고 심리 서비스 분야

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COVID-19의 장기화와 함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

대면 심리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 역시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 주

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COVID-19

발생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국내 첫 확진자가 발

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셜 플랫폼의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2018년 기준 약 4억 4천만의 연 방문자 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분석

플랫폼으로 선정하여 ‘비대면 심리상담’ 키워드가

포함된 텍스트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

대면 심리상담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OVID-19 전후를 비

교분석하여 COVID-19와 같은 팬데믹이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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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1041078-202208-

HR-###).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 플

랫폼 중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카

페 게시글을 대상으로, 키워드인 “비대면 심리상

담”을 포함하는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시점에서 공개되어있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

록 게시된 게시글을 수집 대상으로 하였으며, 네

이버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이용하여 파이썬

(Python)으로 스크래핑을 진행하였다. 웹 스크래

핑(web scraping)이란 웹에서 불필요한 구성요소

를 제외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정형 형태의 원자

료만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COVID-19 발생 전후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국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을 기준으

로 코로나 확산 전(2018.01.01~2020.01.20)을 시점

1(T1)로, 코로나 확산 후(2020.01.21~2021.11.30)를

시점2(T2)로 설정하여 T1과 T2에 작성된 게시글

을 나누어 수집 및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T1에

작성된 글 117개와 T2에 작성된 글 1,021개, 총

1,138개의 게시글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있는 정

보를 파악하려면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

다. 특수문자, 기호, 숫자, 영어와 같이 분석에 불

필요한 문자열을 정리하기 위해 R 통계 패키지

‘stringr’, ‘base’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또한 ‘수’, ‘것’과 같이 의미있는 해

석이 어려운 한 글자 단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하였고 검색어 자체인 ‘비대면’, ‘심리’, ‘상담’ 역시

제외시켰다. 본 연구는 명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명사를 추출하기 위해 KoNLP 패

키지에서 ‘NIADic’ 사전을 사용하여 형태소를 분

석한 후 추출된 명사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

다. NIADic은 K-ICT 빅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

는 한글 형태소 사전으로 2021년 12월 기준 약

121만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표준어가

아니지만 게시글에서 자주 나타난 ‘어플’,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사전에 추가하고, ‘경우’, ‘관련’,

‘정도’ 등과 같이 의미있는 해석이 불가능한 단어

는 불용어(stopword) 처리하는 등의 사용자 단어

사전 구축 과정을 거쳤다. 또한 ‘마인드카페’, ‘허

그맘허그인’, ‘트로스트’ 등의 고유명사는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빈도분석

전처리 단계에서 추출된 단어가 전체 게시글에

서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자주 등장한 고빈도

단어 상위 20개를 ‘ggraph’ 패키지를 이용하여 막

대그래프로 나타냈으며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wordcloud2’ 패키지를 통해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형태로 표현하였다.

동시출현 단어 분석

자주 사용된 단어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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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알

기 위해 언어 간의 의미적 근접성을 나타내는 동

시출현 단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R의 ‘widyr’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으며, ‘filter’ 함수를 적용

하여 두 글자 이상의 단어만을 추출하였다.

COVID-19 이전의 데이터에서는 검색되는 게시글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10회 이상 사용된 단어를

분석하였고, COVID-19 이후의 데이터에서는 50

회 이상 사용된 단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는 R의 ggraph 라이브러리로 시각화하였

다. 노드의 크기는 노드가 다른 노드와 밀접하게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의미하며, 노드의 색은 단어 간의 관

계가 가까운 노드 집단을 나타내는 커뮤니티

(community)를 의미한다.

토픽모델링

단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핵심 단어를

살펴봄으로써 문서가 어떤 주제로 구성되는지 파

악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

해 R의 ‘tm’, ‘lda’, ‘topicmodels’, ‘servr’, ‘MAS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의미적 유사도와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COVID-19 이전 데이터는 토픽

3개, COVID-19 이후 데이터는 토픽 5개로 설정

하였다. COVID-19 전후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적

차이를 고려하여 T1에 수집된 데이터는 토픽별

상위빈도 단어 5개씩, T2의 데이터는 10개씩 추

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를 전공하는 석사

과정 3명과 임상심리전공 교수 1명의 상호간 논

의 과정을 거쳐 각 토픽의 대표성이 높게 나타난

단어를 중심으로 적합한 주제를 명명하였다.

결 과

1. COVID-19 이전(T1) 게시글 분석결과

빈도분석(T1). T1의 기간 동안 ‘비대면 심리

상담’을 기준으로 검색된 총 117개의 게시글에서

2글자 이상의 단어 6,271개를 도출하였다. 그림 1

은 ‘비대면 심리상담’ 키워드를 포함한 웹페이지

게시물 중 등장빈도가 높은 상위 20개의 단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2는 상위 1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사람’으

로 368회였고, 그 뒤로 ‘마음’이 323회, ‘생각’이

300회, ‘자신’이 230회, ‘문제’가 224회, ‘우울’이 217

회, ‘치료’가 211회였다. 이어서 ‘서비스’, ‘고민’,

‘감정’, ‘필요’, ‘시간’, ‘센터’, ‘방법’, ‘정신’, ‘증상’

등의 단어가 뒤를 이었다.

동시 출현 단어 분석(T1). T1의 기간 동안

‘비대면 심리상담’을 기준으로 검색된 게시글에서

사용된 단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서비스’, ‘자격증’, ‘신상정보공개’ 등의 단어

가 주요 노드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중심으로 ‘모

바일’과 ‘온라인’, ‘인공지능’, ‘메신저’ 등의 단어가

함께 나타나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인증’과 ‘자격증’, ‘민감’과 ‘신상정보공개’가 함께

출현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외에도 비대면 심리상

담과 관련된 ‘원격의료’와 ‘의료인’이 또 하나의 네

트워크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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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대면 심리상담 검색 결과에 대한 고빈도 단어(T1)

그림 2. 비대면 심리상담 검색 결과에 대한 워드클라우드(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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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T1). 의미의 유사도와 해석의 가

능성에 따라 3개의 토픽으로 분류하였으며, 토픽

을 구성하는 상위단어와 각 토픽의 대표성이 높

게 나타난 단어를 통해 주제를 유추하였다. 각 토

픽의 주제와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는 표 1에 정

리하였다.

토픽1은 외로움, 연구, 효과, 정신, 증가 등의 단

어의 대표성이 높았다. 이들 단어가 사용된 맥락

은 ‘앞으로 외로움 케어 산업시장은 어떻게 변할

까?’,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을 통해 외로움 케어

산업 관련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연

구와 논문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고..’ 등과 같이

미래의 정신건강 케어 연구분야의 확대와 그 효

과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에 토픽1

을 ‘정신건강케어 분야에 대한 전망’으로 명명하였

다.

토픽2는 감정, 인공지능, 텍스트, 서비스, 기반의

단어가 상위에 나타났다. 이들 단어는 ‘국내외에서

텍스트와 전화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가 늘어..’, ‘심리, 감정과 관련된 인공지능

연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공

지능 및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감정을 분석하는

그림 3. 비대면 심리상담 검색 결과에 대한 동시 출현 네트워크(T1)

Topic1

정신건강케어 분야에

대한 전망

Topic2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심리의 이해

Topic3

개인의 심리적 문제

외로움 감정 불안

연구 인공지능 증상

효과 텍스트 부정

정신 서비스 자신

증가 기반 우울증

표 1. 비대면심리상담 검색 결과에 대한 토픽 및 토픽별 주요단어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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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인 ‘감정 스캐너’도 출시’ 등의 맥락에서 주

로 사용되었다. 이에 토픽2를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심리의 이해’로 명명하였다.

토픽3은 불안, 증상, 부정, 자신, 우울증 등의 단

어가 대표성을 띠었다. 이들 단어는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증상과 관련된 단

어이므로, 토픽3을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명명하

였다.

2. COVID-19 이후(T2) 게시글 분석결과

빈도분석(T2). T2의 기간 동안 ‘비대면 심리

상담’을 기준으로 검색된 1,021개의 게시글에서

30,692개의 단어를 도출하였다. 그림 4는 ‘비대면

심리상담’ 키워드를 포함한 웹페이지 게시글 중

등장 빈도가 높은 상위 20개의 단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5는 상위 100개의 단어를 워

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마음’으로 2,946회

등장하였고, 그 뒤로 ‘아이’가 1,792회, ‘시간’이

1,734회, ‘생각’이 1,627회, ‘진행’이 1,542회, ‘검사’

가 1,369회, ‘치료’가 1,255회였다. 이어서 ‘사람’,

‘문제’, ‘서비스’, ‘온라인’, ‘지원’, ‘우울증’, ‘다양’,

‘필요’, ‘고민’ 등이 고빈도 단어로 나타났다.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T2). T2의 기

간 동안 ‘비대면 심리상담‘을 기준으로 검색된 게

시글에서 사용된 단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그

림 6과 같다. 빈도분석 결과에서 고빈도 단어로

그림 4. 비대면 심리상담 검색 결과에 대한 고빈도 단어(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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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던 ‘마음', ‘자신', ‘아이', ‘온라인', ‘전화',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단어가 주요 노드로 나

타났다. ‘마음'을 중심으로 ‘그림'과 ‘상태', ‘우울

증'과 ‘증상', ‘이야기'와 ‘고민' 등의 단어가 나타

났고, ‘사람', ‘자신', ‘생각', ‘시간' 등의 단어 역시

‘마음'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아이'를

중심으로, ‘부모님', ‘엄마', ‘행동', ‘언어', ‘발달',

‘성장' 등의 단어가 동시 출현 빈도가 높았다. '전

화'와는 ‘화상', ‘채팅', ‘문자' 등이 자주 함께 등

장했으며, 이어서 ‘온라인', ‘어플'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었다.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원', ‘운

영'과 같은 단어로 연결되었다. 이외에도

COVID-19의 유행과 관련된 ‘사회적‘과 ‘거리두기’

역시 함께 자주 나타났으며, ‘우울’, ‘불안’, ‘스트레

스’, ‘직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족', ‘부부',

‘갈등'이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토픽모델링(T2). 의미적 유사도와 해석 가능

성에 따라 5개의 토픽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T1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심리’, ‘상담’, ‘비대

면’은 제외하고 각 토픽의 대표성이 높게 나타난

단어를 중심으로 주제를 유추하였다. 각 토픽의

주제와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는 표 2에 정리하였

다.

토픽1은 지원,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등의 단

어로 구성되었다. 이들 단어가 사용된 맥락은 ‘…

비대면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정신건강 사업

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심리 상담 프로그

램 … 등 청년의 삶에 필수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상시 운영하고…’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

원∙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토픽1

을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원 및 제공’으로 명명하

였다. 또한 ‘다수 기업에서 비대면 심리상담 프로

그림 5. 비대면 심리상담 검색 결과에 대한 워드클라우드(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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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신호…’,

‘개인뿐 아니라 기업,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 등과 같

이 기업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또는 기업

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이 새로

운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픽2는 아이, 부모님, 행동, 언어, 발달 등의 단

어가 토픽을 대표하였다. ‘코로나가 터졌고 쭉 가

정보육하다가 … 정확한 발달 과정을 겪고 있는

지 기질이나 성향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

이나 센터에 가지 않아도 아이기질검사를 할 수

있다니…’와 같이 아이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관

그림 6. 비대면 심리상담 검색 결과에 대한 동시 출현 네트워크(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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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이러한 관심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토픽2를 ‘아

동의 행동 및 발달 관련 심리 서비스’로 명명하였

다.

토픽3은 사람, 자신, 부부 등과 더불어 생각, 감

정, 관계, 문제, 이야기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비대면 심리상담 키워드와 함께 ‘엄마와의

관계도 해결해야 할 문제…’, ‘혼자 있으니까 원래

갖고있던 우울한 감정들이 더 밀려오는 느낌’, ‘인

간관계로도 일적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

고…’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어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토픽3을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로 이름 붙였다.

토픽4는 우울증, 스트레스, 증상, 불안 등과 같

은 단어가 ‘최근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집에서 가

만히 공부하다가 멍때리고 … 이건 무슨 증상인

가요?’와 같이 심리적∙정신적 문제 및 증상과 관

련된 맥락에서 사용되어 토픽4를 ‘심리적 문제의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토픽5는 마음을 필두로 온라인, 전화, 어플, 서

비스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시간, 전

문, 고민 등의 단어 역시 토픽을 대표하는 것을

보아 온라인과 어플 등 기존과 다른 원격 방식으

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포함된 단어는 ‘온라인 상담 및

전문의 치료 외에 선제적으로 심리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전문상담사가 직

접 댓글로 답변을 제공한다고 해요.’ 등과 같은 맥

락에서 사용되어 토픽5를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과 후로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 주제와 태도

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되

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자료를

빈도분석과 동시 출현 단어 분석, 토픽 모델링과

같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

Topic1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원 및 제공

Topic2

아동의 행동과 발달

관련 심리서비스

Topic3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

Topic4

심리적 문제의

경험

Topic5

비대면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

지원 아이 생각 우울증 마음

서비스 검사 사람 스트레스 진행

제공 치료 자신 마음 온라인

정신건강 행동 부부 증상 시간

건강 부모님 감정 우울 전문

운영 아동 관계 불안 고민

기업 마음 문제 치료 검사

프로그램 불안 시간 문제 전화

청년 언어 마음 경험 서비스

교육 발달 이야기 치유 어플

표 2. 비대면 심리상담 검색 결과에 대한 토픽 및 토픽별 주요단어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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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위한 빅데이터는 ‘비대면 심리상담’이라는 키

워드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뚜렷한 변화는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의 양적 증가다. COVID-19 발생 전

(T1)과 후(T2) 게시글의 빈도분석 결과 T1에서

‘비대면 심리상담’을 키워드로 검색된 게시글은

117개였으나 T2에는 1,021개로, 약 10배 가량 증

가하였다. 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심리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

야에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가 불가피해짐에 따

라, 이와 관련된 게시글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이

는 ‘telehealth’와 관련된 SNS 게시글의 극적인 증

가를 확인한 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Champagne-Langabeer, Swank, Mana, Si, &

Roberts, 2021). 실제로 COVID-19 발생 이후 교

육, 문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 장면에

서도 비대면 방식의 헬스케어가 확대되고 있어(김

승환, 정득영, 2020), 게시글 수의 증가는 이러한

상황과 대중의 관심 증가를 함께 반영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관련 게시글에서 사용된 단어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실시한 동시 출현 단어 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관심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T1의 데이

터에서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모바일’,

‘인공지능’ 등의 단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여,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여러 유

형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증’과 ‘자격증’이, ‘민감’과 ‘신상정보공개’

가 각각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비대면 심리상담이 다소 낯설었다는 점에서 상담

자나 상담진행 과정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과 염

려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즉, COVID-19 이전

의 ‘비대면 심리상담’ 관련 게시글에서는 전반적으

로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대

한 공유와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막연한 기대

와 염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2의 게시글에서는 빈도분석 결과에서 고빈도

단어로 나타났던 단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

크가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COVID-19 이전과

달리 ‘마음’을 중심으로 ‘상처’, ‘고민’, ‘우울증’, ‘상

태’, ‘자신’, ‘생각’과 같은 단어의 네트워크가 형성

되었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단어가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것은 COVID-19

이후 비대면 심리상담 관련 게시글에서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고민, 정서문제를 많이 호소한

것이며,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심리상담을 많이 찾게 되었다는 것을 시

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원', ‘운영'과 같은 단어와 네트워크를 이루었는

데, 이러한 결과 역시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서비

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관심의 증

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상회의를 활용한 심리치료(Videoconferencing

Psychotherapy, 이하 VCP)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

는 VCP 도입 초기인 2014년에는 저항적이었지

만, 2020년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Fernández-Álvarez & Fernández-

Álvarez, 2021). 본 연구 결과 역시 이와 맥을 같

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비대면 심

리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것이

기술의 발전 및 보급과 더불어 COVID-19라는 상

황적 요인을 기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COVID-19 이후 원격 심리치료를 경험한 심리치



COVID-19 전후의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주제 변화

- 271 -

료사를 대상으로 양적 및 질적 연구를 수행한

Shklarski, Abrams와 Bakst(2021)에 따르면, 대부

분의 심리치료사가 이전과 비교하여 원격 심리치

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응답

자의 약 60%는 원격 심리치료를 더 선호하게 되

었다. 이러한 태도는 가까운 미래에도 대면 치료

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처럼 원격 심리치료에 대한 심리 서비

스 제공자 및 수요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팬데믹

이 끝나더라도 이 분야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

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두 시점에서 공통

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비대면 심리상담’ 관련 게시글의 빈

도분석 결과, COVID-19 발생 전과 후의 데이터

에서 ‘마음’, ‘사람’, ‘생각’, ‘문제’, ‘치료’, ‘서비스’

등과 같은 개념이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팬더믹과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서나

심리적 어려움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비대면 심

리상담과 관련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타인

과의 문제,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

도 마찬가지로 T1, T2에서 공통적으로 ‘불안’, ‘우

울(증)’, ‘증상’ 등의 키워드로 구성된 개인의 심리

적 문제의 경험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역

시 COVID-19의 확산과 무관하게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은 인터넷 상에서 자주 공유되는 문제이고

특히 이것이 ‘비대면 심리상담'과 관련된 키워드

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에 대

한 관심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T2에 수집된 게시글에서는 ‘불안’, ‘우

울’과 같은 단어가 ‘코로나’, ‘코로나 블루’ 등의 단

어와 함께 쓰이거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

서..’ 등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VID-19의 확

산과 장기화가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직접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초래한 COVID-19가 개인의 심리

적 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확

인되고 있지만(Brooks et al., 2020; Inchausti et

al., 2020; Zhou, 2020) 실제로 COVID-19 이후 전

반적인 국민의 정신건강에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

한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

민의 우울 평균점수와 위험군의 수 모두 2~6배

가량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으나(한국트라우마스

트레스학회, 2021),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COVID-19 전후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시점 간 심리적 문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박용천 등, 2020). 즉

COVID-19 발생 전의 시점에서도 경도 수준 이상

의 우울과 불안 증상이 보고되었다. 이는 한국의

우울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이미 높았고, 국민

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COVID-19로 쉽게 변하는 변인이 아니라는 점으

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단순한 심리적 어려움의 양이 아닌 그 내용

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가 시사하듯 심리적 어려움은 언제나

경험하더라도 이를 호소하는 맥락이 다를 수 있

다. 예컨대 ‘우울’ 키워드를 보면, COVID-19 이전

에는 우울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시글은

가족과의 갈등이나 대인관계 상황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우울하면 나가기도 싫고

친구 만나기도 싫어지는데요’, ‘시댁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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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 우울감도 너무 심해져서’ 등). 하지만

COVID-19 이후인 T2에서는 COVID-19의 직, 간

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경험을 이야

기하는 게시글도 함께 나타났다(‘사회적 거리두기

까지 강화되면서 … 우울감은 쌓여만 갔다’, ‘코로

나가 시작되고 아이가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우

울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 등).

이와 함께 COVID-19를 기점으로 개인이 심리

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찾는 창구가 변했다는

것 역시 뚜렷해 보인다. 다시 말해 비대면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

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

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찾던 대면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심리상담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

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단순한 홍보성, 공지성

글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식이나 판단이 드러나는

단어와 내용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COVID-19 발

생 이후 이에 대한 경험을 통해 비대면 상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시점의 토픽모델링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COVID-19 이전인 T1의 결과

를 보면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고, 관련 기술과 활용 방안 및 효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한편 T2에서는 ‘정

신건강 서비스의 지원 및 제공’이나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같은 토픽이 도출되었고,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

히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나 어

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글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경험

하고 자신의 경험과 후기를 공유하는 모습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는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단

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공급 및 수요 역시 증가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OVID-19의 유행이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심리방역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심리방역이란, '감염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양은정, 박지원, 문소영, 2021). 정부 차원에서

도 심리방역을 위하여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을 구성하여 작년 8월부터는 심리상담 핫라인, 카

카오톡 챗봇 상담 등과 같은 비대면 심리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승호, 2021). 일례로 고양

시에서는 고양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산책’을 진행한 바가 있

으며 이를 경험한 사람의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

글을 수집된 데이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성애와 조호대(2020)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심리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난피해자의 특

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이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감염병

을 포함하여 재난을 직접 겪은 당사자는 재난 이

후에도 정신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연령대나 개인적 특성, 재난의 특성

등에 의해 그 심각도나 유형이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

램은 비교적 단일한 특성의 심리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이 다양

하지 않다. 특히 비대면 심리 서비스의 경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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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접근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기술에 대

한 접근 장벽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장점이 무용지

물이 될 수 있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 대상

의 경우 비대면 심리서비스의 효과가 더욱 극대

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기술 교육

이나 인터넷 지원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

여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의 새로운 역할

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문제와 이와 관련된 심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T2의 동시출현 네트

워크 분석 결과에서 T1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아이’를 중심으로 한 ‘부모님’, ‘엄마’, ‘행동’, ‘언

어’, ‘발달’ 등의 네트워크가 나타났으며, 토픽모델

링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아이의 행동 및 발달

관련 심리서비스’라는 새로운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는 COVID-19 발생 이후 자녀의 정신건강이나

발달 문제와 관련된 비대면 심리 서비스에 대한

양육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웹페이지 상에서

자녀의 정서 및 발달 문제와 관련된 고민이나 정

보를 공유하는 등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된다.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휴원이 권고되고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기관에 보내지 않는 양육자가 늘었으며, 학교 역

시 온라인 개학을 하는 등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하고 외부 활동이 최소화되었다. COVID-19로 인

해 나타난 아동돌봄 문제를 서술한 최아라(2020)

는 이렇게 아동의 공적 돌봄체계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양육자의 아동 돌봄 부담이

과중되거나 돌봄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지난 11월에 발표된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의 ‘코로나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 서비스 수요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69.9%였고 코

로나의 장기화로 자녀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문제

가 생겼다는 응답자도 52.5%에 달하였다. 즉 가정

보육 및 가정에서 실시하는 언택트(untact) 교육

이 증가하며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발달에 대한 우려도 증가한 것이다.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과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활동 역시 중요하다.

COVID-19 이후 영유아교사가 경험한 영유아의

변화와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질

적 연구한 결과, 교사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 측면

에서 부정확한 발음 발화나 원활하지 않은 의사

소통,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강재은, 2021). 영유아는 양육자나 교사의

입모양을 단서로 언어를 모방하며 발달하는데, 마

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방역 수칙으로 인해 교사

의 입모양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시각적인 모델링

을 할 수 없어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로, 학교에서의 학생 간 그

리고 학생과 교사 간 대면 접촉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

년 역시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학교에서 경

험할 수 있는 대면 의사소통이 비대면 매체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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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됨에 따라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

들고 있다(조정호, 2020). COVID-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아동에게 광

범위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Norris,

Friedman, & Warson, 2002), 이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 뿐만 아니라 학업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혜정, 김형관, 2021). 실제로 COVID-19

장기화에 따라 아동의 우울과 불안이 높게 나타

나고(김선숙, 김진숙, 2020) 스마트폰 등의 매체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최아라,

2020; Chen et al., 2020).

이처럼 COVID-19의 장기화로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져 자

녀의 발달과 관련된 고민을 경험하는 양육자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정보 및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

동·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이 조심스러운 분위기
였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나이대인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찾는 양육자가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 발달과 관련된

네트워크와 토픽은 양육자가 웹페이지 상에서 자

녀의 정서 및 발달 문제와 관련된 고민이나 정보

를 공유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아동

발달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신

건강 영역의 전문가 역시 아동․청소년 집단에

효과적일 수 있는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

해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가중되는 돌봄 부담에

대한 케어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상으로 COVID-19의 국내 확산 시점을 기준

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나타난 비대면 심리 상담

에 대한 대중의 관심 주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 실시한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텍스트 마

이닝 분석 결과,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걱정이 COVID-19 발생 이후 이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높은 관

심과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의 증

가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의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심리상

담에 대한 효과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 역시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 개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COVID-19 발생에 따른 일상 생

활의 변화에 취약한 아동의 경우 정서 및 학업

발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발

달을 위하여 비대면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심

리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공개된 게시글을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법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를 생산한 주체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비교적 젊은 연

령대가 주로 사용한다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상 결과를 주의해서 해석해아 할 것이다. 또한 블

로그, 지식인과 같은 비공식적인 플랫폼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

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사나 논문과

같은 자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학문적 동향이나 정책적

흐름은 살펴볼 수 없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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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키워드와 키워드 간

의 관계성만을 분석하고자, 분석 대상을 명사로만

한정짓고 동사나 형용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명

사로만 대상을 한정지음으로써 비대면 심리상담

에 대한 대중의 관심 주제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사나 형용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감정, 상태 등의 내용을 깊이 다루지 못하였다. 따

라서 추후 비대면 심리상담과 함께 사용된 동사

및 형용사에 대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측면까지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

에 활용한 자료는 총 1,138개로 일반적으로 빅데

이터 분석에서 활용하는 자료의 양에 비해 적었

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두 주제인 비대면

심리 서비스와 COVID-19 모두 대중에게 주목받

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하지만 게시글 수가 적기 때

문에 특정 단어가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의미를

과대 대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에 주의해야한다. 추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

하여 양적 및 질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비대면 심리 서비스와 관련된 대중

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

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방식의 뉴 노멀(new normal)을 어떻게 맞이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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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interest in telepsychotherapy has increased. Therefore, we

aimed to examine the topics related to telepsychotherapy that were of public interest, by

analyzing posts containing the keyword ‘telepsychotherapy’, after text mining. Furthermore,

our study investigated any changes in the topic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We collected data from Naver, a representative portal site in Korea, from before (T1) and

after (T2) the spread of the COVID-19 (as of January 20th, 2020), when the first case was

reported in Korea. Frequency analysis, co-occurrence word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conducted. Three topics were derived from the data in T1: the prospect of the mental health

care field, the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based on IT technology, and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individuals. Meanwhile, five themes were derived in T2: support

and provis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psychological services related to children's

development, psychological problems experienced in relationships, experience of psychological

problems, and services delivered non-face-to-face. Our results revealed that interest in

telepsychotherapy has increased after the COVID-19 outbreak, and expectations for

telepsychotherapy have led to the actual services and experiences. Moreover, our findings also

highlighted caregivers’ concerns for the impact of prolonged COVID-19 on child development.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our study.

Keywords: telepsychotherapy, text mining, COV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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